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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2)

 



그 돈으로 후임병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일 외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벗

어난 적이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지원 입대로 그렇고, 징병 신체검사를 3번이나 받은 것도 그렇고, 다들 놀아도 열심

히 자리를 지킨 것도 그렇고,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낼 만큼 큰 업적을 세운 적은 없지만, 저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잘 난 사람들,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나를 부르신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명 없이 그래서 살아야 하는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어리’들

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 태어났습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며 의미 있는 삶,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소명으로 여러분을 이 땅

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까?  

부모의 자리를 기쁘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양 떼를 섬기는 목자/부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를 즐깁시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

하며 살아갑시다. 언젠가 창조주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에 합당하게 행하여”  

(엡4:1)

글  손원배 목사

‘충성’을 생각하면 저는 저의 방위병 시절이 기억납니다. 저는 대학 1년을 마치고 당시 용산에 

있던 어떤 학원에서 운전을 배워 19살에 운전병으로 육군본부에 지원하여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던 저는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서 열흘 정도 머물다가 

훈련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귀향’을 당하여, 다시 돌아와서 징병 신체검사 3수 끝에 방위병으

로 겨우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태릉에서 한 달의 훈련을 마치고 서울 어느 동사무소에서 병사계 조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

시 이등병, 최고 말단 졸병인 방위병에게는 누구나 다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다  

‘충성’하고 외치며 경례를 올려야 했습니다. ‘충성’을 외치면서, 제게 떠오른 것은 방위병도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지위에 상관없이 나를 불러준 국가가 있고, 그 부르

심에 응답하여 충성할 조국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저에게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불러서 배치해준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저를 불러준 조

국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제가 부름 받은 자리는 동사무소였습니다. 5, 6명의 방위병이 함께 

일했습니다. 대부분 중졸 정도의 학력이었기 때문에 사무는 거의 저 혼자 보았고, 업무는 주로  

예비군 전출입이나 배치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저의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말단 자리에도 챙길 수 있는  

이권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저의 권한 안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드렸을 뿐인데, 어떤 분

이 고맙다며 사양을 했는데도 5천 원을 억지로 쥐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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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준경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줄기 놀라운 빛으로 

다가왔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이

야기를 듣고 찾아간 교회가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인 이성

봉(李聖鳳) 목사(당시 전도사)가 초가집 한 간을 얻어 막 개

척을 시작한 북교동 성결교회였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낙

도 없었던 그녀에게 이성봉 목사의 설교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은 새로운 삶의 기

대와 기쁨을 채워 주었다. 1년 만에 학습과 세례를 받고 개

인 전도와 축호 전도에 가장 열성적인 성도가 되었다. 집

사 직분을 받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것을 서원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결혼한 여자는 입학할 수 없는 관례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 (서울신대 전신)에 청강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규학생이 아니라는 이유

로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그녀는 이성봉  

목사의 보증과 요청으로 결국 정규학생이 되어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문 전도사의 전도 열정은 남달라 졸업할 때까지 6년을 도서

주민 1,700명 중 90% 이상이 크리스천인 곳이 있다. ‘천사

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 ‘증도’다. 증도는 ‘복음의 땅’이

라고도 불린다. 이처럼 증도가 복음화된 데에는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고, 한 여인의 끔찍한 사랑과 기도와 순교가 있

었기에 오늘날의 증도가 있다.

‘증도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해 주위의 칭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서당에서 

글공부하고 싶었으나 부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08년 그녀가 열일곱 되던 해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결혼

했는데 다른 여자가 있던 남편에게 신혼 첫날 소박을 당했

다. 문준경은 이때부터 ‘남편 있는 생과부’ 신세로 지내야 했

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데는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남는 시

간은 시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국문을 깨우치고 한문을 공부

하는데 할애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큰 시

숙과 생활하게 돼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목포로 건너와 단

칸방에서 삯바느질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

믿음의 선진들
지방 순회전도사가 되어 방학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 33

년 진리 교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35년 증동리 교회, 

36년 대초리 교회를 차례로 건립했고 방축리에는 기도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으

로 교회를 세운 그녀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쉬지 않

고 따랐으나 기도는 언제나 승리를 안겨 주었다. 문 전도사

의 열정적인 기도는 신유의 은사까지 더해 ‘섬 여의사’란 말

까지 들을 정도였다. 졸업 후에도 대도시를 마다하고 증도

로 돌아온 문 전도사는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무교회 

지역을 돌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전도 

특징은 섬마을 사람의 생활에 들어가 함께 우는 것이었다. 

다도해 773개 섬 중에 122개 섬을 떠돌며 그녀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노릇, 우체부 노릇을 마다치 않았고 섬 주위 

돌짝밭 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1년에 고무신을 아홉 켤레나 

바꿔 신었다고 전해진다. 문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는 신안 

일대 100여 곳이며 증도에는 모두 11개의 교회를 세웠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1943년 일제의 탄압은 성결교단을 강제 해산함과 동시에 

문 전도사가 개척한 증도 교회에까지 여파가 미쳤다. 그녀

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며 목포경찰서로 불러내 고문을 일

삼았다. 이때마다 문 전도사는 찬송가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부르며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아무리 회유와 협박이 이

어져도 굴욕적인 신사참배는 허락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 

후 공산당을 따르는 좌익들의 활동은 이 작은 섬까지 영향

을 미쳤다. 특히 6·25 후 지역 전체가 인민군의 손길에 넘

어가자 평소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문 전도사와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동리 

섬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의에 찬 공산당원들

은 교인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단도로 내려쳐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문 전도사에게 와서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먼”이라

며 몽둥이로 내리쳤다. 문 전도사의 죄목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었는데 이는 그녀의 고무신행전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그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어진 총탄에 의해 59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이 사실은 옆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에 의해 알려졌다. 

증도에 남아있는 그녀의 발자취

문준경 전도사가 처음 개척한 증동리 교회는 바닷가 언덕에 

세워졌다. 증동리 교회 앞마당에는 낡은 시멘트 건물이 하

나 있다. 문 전도사의 피로 범벅이 된 바닷모래를 실어와 옛 

증동리 교회를 건축했다고 한다. 문 전도사는 많은 후배 교

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CCC 창립자 고 김준곤 목사

와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를 비롯해 증도 출신 목회자만 

100명이 넘는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2013년에 

문을 열었는데 문 전도사가 북한군에 의해 처형당한 바닷가

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세워졌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

동리에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 예배당이 아담하게 서 있

다. 문 전도사의 헌신과 사역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녀가 흘린 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출처: http://news.onnuri.org, http://blog.daum.net/sungh-

wa/15665695에서 발췌.편집

사진 출처: http://photohs.co.kr/xe/2159

정리  편집부



네팔 헤토다의 예수 문화 학교(Jesus Culture School)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다섯분의 정예부대(?) 파송으로 인해 저희 JCS 팀원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가 되었습니다. 귀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그분들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고 묻습니다. 

예수 문화 학교라는 이름이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우리 학교 소개를 해 드리자면, 

종교 계급 카스트가 지배하는 힌두문화에 속한 네팔을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 문화로 변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훈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고 평등합니다.” “We all are equal and precious 

in Jesus Christ”입니다. 

저희 예수 문화 학교는 Banaspati(버너스빠띠)와 Naya Basti(너야 버스띠)라는 두 곳의 빈민촌에서 8명의 현지 스텝이 

아침 Tutoring과 오후 Homework Sch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

립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JCS에서는 빈민촌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에게 지성, 인성, 영성의 교육을 통해 아이

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지성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빈민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부모, 지역, 

학교, 사회의 무관심, 아동 노동) 때문에 초등학교 2~5학년 사이에 자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5학년이 되어

도 간단한 네팔어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학교와 멀어집니다. 그렇게 

학교와 멀어진 아이들은 거리에 내몰리기가 쉽고 그곳에서 온갖 나쁜 습관을 습득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성노예로 팔려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런 결과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

들을 위한 예방 사역으로 아침에는 미진한 공부를 도와주는 tutoring을, 오후에는 학교 숙제를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돕는 homework school 운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성품 변화에 관심을 두는 교육입니다. 빈민촌 아이들의 성격이 주로 많이 거칩니다. 동네에서 

본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주먹다짐을 자주 하고, 거친 언어와 낮은 자존감과 함께 집중력, 인내

력, 남에 대한 배려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색칠하기,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암송하기, 연극, 노래배우기, 동네 쓰레

기 줍기… 등등 환경에 적절한 30여 가지의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일 아침 한 시간씩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가

는 교육입니다. 

영성 교육은 신앙 교육입니다. 금,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 외에 매일 아침 한 시간 가지는 인성 교육시간에 함께 성경 암

송, 찬양 배우기, 찬양 몸짓 만들기, 성경 내용으로 연극하기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

께 인도하는 교육입니다. 							                   

글  김경수 선교사 (네팔) 

선교지에서 온 편지

(사진은 정규, 보조 교사들과 함께 영어 성경공부를 하는 중)

*이번 여름 우기 방학 5주간 특별 훈련을 받은 16명의 학생 (수딥, 서로즈, 뎁, 디페스, 어무리따, 수꾸, 러치미, 

아라띠, 러미나, 라디까, 엉기따, 전다,소누, 어미샤, 수니따, 언주) assistant teacher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여 

차세대를 이어 갈 수 있는 재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8명의 정규 교사들이 빈민촌의 거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비바, 머누지, 선토스, 서남, 뎁, 머니샤, 시따, 버비따)

 
*힌두의 가장 큰 축제인 더사인과 띠알 기간 약 5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시작된 지 2개월 된 버너스빠띠 지역에 두 분의 선생님을 추가해야 하는데 신실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빈민촌 내의 여러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예수 문화학교가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공립학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보조 교육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예수 문화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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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에 관광을 가지 않는 한 갈 기회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4년 전부터 시작한 새로

운 업무상 태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태국을 업무상 방문했을 때는 제가 몸담고 있는 반도

체 패키징 업무의 일로 태국을 방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 못 했는데 Optoelectronics assembly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협력업체가 태국에 연구개발 및 공장이 있어 4년 전부터 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보낼 경

우가 종종 있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올여름에는 방콕 시내의 묵고 있는 호텔에서 아주 가까운 

태국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국 한인교회는 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방콕 시내 수쿰빗 로드 (Sukhumbit Rd) 21번가 Ocean Tower II 빌딩 13

층에 있습니다. 10:30분에 시작되는 오전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10:00에 도착했는데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

터를 타기 위해서는 보안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다른 교인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야겠다

고 마음먹은 순간 건물관리자가 제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그 시간대에 한인교회를 찾는 한국인들이 많아서인

지 알아서 보안대를 통과하도록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방문자임을 알

아보신 한 권사님께서 친절하게 식당으로 안내해 주셔서 커피 대접을 받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태국 한인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hailand)는 교회 안내지에 의하면 1990년 2월 11일 수쿰윗 써이 4와 6 사이

의 랜드마크 호텔 7층에서 23명의 성도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으며 1995년에 부임하신 김용섭 

담임목사님께서 현재까지 목회하고 계시며 1999년 2월 수쿰윗 써이 19의 Ocean Tower Ⅱ 건물의 현재 교회를 

매입하여 이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국 한인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전도를 통해 구원받

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는 예배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으며 태국에 흩어진 디

아스포라들의 삶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열왕기상 13장 말씀으로 여로보암 시대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섰을 때 선지자를 

잡으라고 가리키던 손이 말라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을 유대 선지자가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에

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초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여로보암과 같이 떡

을 먹자고 제안하여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길을 가던 중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는데 이후 사자와 타고 있던 나귀도 모두 도망

세계 속의 교회 탐방기
가지 않는 진귀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를 본 제단의 늙은 선지자는 심경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우상숭배의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던 선지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대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선지자는 이를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 선지자의 죽음은 단순하게 사

자에 물려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자도 나귀도 모두 시체 곁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보게 되는 특

이한 죽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유대 선지자의 죽음으로 보여주고 이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뒤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남은 인생, 외롭지만 묵묵히 가는 인생이 되

자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요즘 시대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고, 비록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 하

더라도 묵묵히 지키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게을리 하지 말고 또 올 

한해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몸에 배게 하기 위해 매년 성경을 날마

다 분량대로 읽어 통독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귀한 방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태국에 출

장을 와서 주일 성수하게 될 때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태국 내에 몇 안 되는 한인교회

이지만 태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지에서 전

도자의 삶과 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태국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다 하고

자 애쓰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글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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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는 이번 단기선교에서 약 3일간 

18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도 훈련입니다. 10명의 묘족 교회 

교인과 2명의 다른 소수 민족 성도님이 훈련을 받았는데, 

뿌려진 전도 훈련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수년  

내에 많은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중국같이 정치 상황이 항상 바뀌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도가 금지된 곳에서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한곳에 머물

며 3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

입니다. 더군다나 서로 다른 교회 간의 연합사역이라 훈련

도 같이 못 하고, 또 모든 참가자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

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필요한 사역이 준

비되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진행

되는 과정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팀원 모두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고, 또한 지난 3년

저희 중국 단기 선교팀은 임마누엘 교회 5명과 중국 현지 

교회 성도 및 선생님 등 총 16명이 연합으로 하나님의 부르

심에 순종하여 2016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 10일

의 일정으로 중국 W 성 묘족교회를 섬겼습니다. 2014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Awakening, 2015년은  부부관계, 자녀 

관계, 성도 간의 관계회복을 통한 Restoration and Revival

에 이어 2016년에는 전도자 교육, 교회 리더쉽 교육 및 분

야별 리더 양성을 통한 Mission & Empowering이 주제였습

니다.

주제인 Mission & Empowering에 맞춰 XEE 훈련교재를 사용

하여 전도 훈련을 하였고, 리더쉽 세미나, 여성 리더 및 리

더쉽의 사모님들에 대한 세미나, 찬양 사역, 기도 사역, 청소

년 사역을 하였으며, MBTI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남편  

아내 관계에 관한 세미나 등 총 14개 사역이 3박 4일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 보고서 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3년간의 사역이 마치 완벽한 하나

의 완벽한 프로젝트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모두의 입술로 고

백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신 일들의 열

매들을 모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

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 정신적, 관계적, 외

형적인 삶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마누엘 성도님들께서 지난 바자회를 통해 후원해 주신 덕분

에 깨끗한 화장실과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솔라 

시스템도 설치되어 이젠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음

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리더분들과 사역 평가회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형님교회로 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혹

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 어린 눈길로 우리를 보셨던 

분들이 이제 형님교회로 저희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도 감

사했습니다.

2017년 사역지 및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사역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1902년에 외국 선교사에 의해 W 성 묘족 교회로는 처음으

로 세워진 교회이고, 선교사 및 중국 지도자 훈련 및 파송

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쓰이며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 선

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이 문화혁명 때 순

교자를 배출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

들이 머물던 건물이 폐가처럼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로 남

아 있어 저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의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리더쉽도 많이 지쳐있고 청소

년들도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정치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면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그 교회가 다시 부흥과 선교훈련 

베이스 캠프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사역지

를 위해 다음 3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섬긴 묘족 교회의 리더쉽 몇 분과 함께 내

년 사역을 연합으로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

역지를 3년간 섬기며, 그 섬긴 교회들과 연합으로, 다른 소

수 민족교회를 깨우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비전을 꿈

꾸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꼭 참여하시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들을 바라보며 중국 선교의 한 영역에 동참하고 우리 팀원

들 모두가 경험한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리시기를 진심으

로 권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

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

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글  문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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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일 9시30분에 있는 교사, 교역자의 기도 모임이 초등부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모이는 아이들이 참

된 길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교사, 교역자들에게서 

아이들도 귀중히 생각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다짐이 피어오릅니다. 이미 도착해서 율동

과 찬양을 연습하는 워십팀의 음악 사이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공예배 현장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 Yes! Yes! Yes!”, “You alone worthy of my praise”, “Amazing Love”

와 “Good morning!” 찬양이 반복되는 사이 어느덧 10시가 되어 학년마다 Soo전도사님의 부름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1장을 찾고 주보를 꼭 끼워 표시한 후 전도사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 예를 표하

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다시 들은 후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릅니다. 

“Dear Father God, we come here to give you a present: our heart of worship. Father, we pray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sitting here would be ready to glorify God’s presence. Father, we stand up to praise you, we stand up to 

understand your words, and we touch the Bible every Sunday because we believe that every Sunday is your birthday. 

Father, we come here to celebrate Jesus because your Jesus-our Jesus- is alive. So Father, we pray that you be with 

each and every one of us as we stand and worship God’s presence. Father, we pray that your presence is thick and 

weighty on CM service, Lord. Thank you so much. In Jesus Na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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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배 현장

드디어 좀 전에 연습했던 귀에 익은 찬양과 경배로 어린 마음들을 담아서 주님께 올립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목소리

를 높여 찬양한 후 대표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아까 표시해 놓았던 다니엘서 1장을 다시 열고 다 함께 서서 말씀을 

교독한 후 Soo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된 다니

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그들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요청한 결과로 오히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을 받아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되어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것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모두가 보는 화면에는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오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띄워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리콘 밸리에서 2016년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경험과 상

황에 비교하면서 풀어나가십니다. 이어서 주어지는 “What result matters to you in your life today?”라는 질문에 대한  

모인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나누십니다. 

“What result matters to you in your life toda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선택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가 아닌 지금 

CM에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다음의 대표 기도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Dear God, Train me like you trained 

Daniel. I want to make choices to make a difference in God’s world, giving God results that point people to Jesus. 

Thank you for Jesus. In Jesus Name, Amen”. 

전도사님 말씀이 끝나신 후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학교 과목이 무엇인지를 재치있게  

대답하는 새로 온 친구의 소개시간 이후 전체 주기도문을 마친 후 분반 공부를 위해 반별로 모입니다. 이어진 분반 공

부에서는 ‘What motivates you to obey?’, ‘What makes it difficult for you to obey?’ 등의 질문을 시작으로 본문 말씀 

내용과 Soo전도사님의 설교내용 등을 다시 한 번 눈높이 discussion으로 되새겨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일 CM 예배를 마칩니다. 

CM은 CHILDREN MINISTRY의 약자이지만 CM 부 웹사이트에 가보면 CM 은 CUTE MUSTARDSEEDS라고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마냥 작고 귀여워만 보이는 아이들, 아직 동생보다는 오빠와 언니가 더 많은 아이들이지만 

주일학교와 예배를 통해 큰 나무가 될 꿈을 키워가며 나름대로 각자의 독특한 향기를 피워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초등부의 사역 비젼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목청을 높여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김수예 

전도사님과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CM is a place where you learn about God and have fun at the same time. CM helps me draw the path to being a right-

ful person of God. 초등부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동시에 재미도 있는 곳입니다. 초등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을 그려가는 곳입니다. (Catherine Cho, 5학년) 

“CM is a special place to learn about God, and it helps me understand what it is like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초등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곳입

니다. (Arin Ahn, 3학년)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데 있어 저희가 매주 기도하는 것은 초등부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23말씀의 주님께서 라고 하셨던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KEPC 초등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초등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

립니다.” (Pastor Soo, 김수예 전도사)

취재  한 혁 /  사진  안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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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주의 이스

트 윈저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와 어

머니 에스더의 11자녀 중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버

지는 청교도적 경건성이 있는 목사였고, 어머니도 노스햄프

턴 회중 교회 목사의 딸이었으므로, 그는 청교도적 경건과 

학문에 관심을 갖도록 훈련받을 수 있었다. 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하여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13세에는 라틴

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다. 11세 때 

자연계와 곤충을 관찰하고 소논문을 쓰기도 했고, 12세에

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던 조숙한 

천재였다. 에드워즈는 12세에 부흥 성가를 작사하였고, 거

미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13세가 되던 1716년에 예일 대학에 입학하였고, 1717년에 

청교도의 후예들
그가 목회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

다. 첫번째는 1734~1735년 노스햄프턴에 일어난 역사였

고, 두번째는 1740~1741년 뉴잉글랜드 전역에 걸쳐서 일

어났다. 두 번째 대각성의 특징은 조지 휫필드와 사역했다

는 점이다. 1740년 보스턴의 여러 목사가 휫필드를 뉴잉글

랜드로 초청했는데, 그렇게 방문한 것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다. 휫필드와 에드워즈의 우정

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페리 밀러는 뉴잉글랜드에 대해 

말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휫필드는 폭발시켰다”라고 했다.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교

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1741년 헷포어드에서 27명, 

노오스 스토닝톤에서 104명, 보스턴의 올드사우스교회에

서는 6개월 만에 60명, 같은 도시의 뉴오드교회에서는 12

개월 만에 102명이 늘었다. 1741~1742년에 힝헴에서 45

명, 플리머스에서 84명, 미들보로우에서는 174명이 늘어났

다. 에드워즈는 이 해에 수많은 설교를 하며 몸이 쇠약해졌

다. 이때 그가 부흥을 주도한 세 권의 책이 있었는데 ‘성령의 

사역 표적들을 분별함’ ‘1740년 뉴잉글랜드의 신앙 부흥에 

대한 소고’ ‘신앙의 열정’이란 책을 남기게 하였다. 

1750년 6월 23일 에드워즈는 그가 24년간 사역해 온 자신

의 노스햄프턴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된다. 이 사건의 발

단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재력가의 아이들이 외설적

인 책을 읽었는데 그가 이것을 꾸중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에드워즈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 간의 갈등은 신학적으로 확

대되어 결국 교회 정회원 230명이 그의 사임을 찬성하고 반

대자는 오직 23명뿐이었다. 그는 매사추세츠 변경 지역인 

스탁브릿지 교회의 초청을 받고 이에 응한다.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한편 한적한 환경 속에서 그

의 사상을 정리하여 그동안 밀쳐 두었던 대작들을 이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의 ‘의지의 자유’도 이 시기에 쓰였다. 

1757년 9월,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선택되었으나 그

의 행정 재능과 학식을 채 발휘하기도 전에 천연두로 인해 

1758년 3월 22일 55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질병도 사인이

었으나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고독한 목회가 노스햄프턴 교

회로부터 입은 큰 상실감과 스탁브릿지에서 했던 수고로 말

미암아 지쳐 있던 그를 영원한 안식처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칼빈주의자로서 에드워즈는 죽음까지 전

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에 평온한 임종을 맞이했

고 그의 아내도 6개월 후에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죽은 지 약 150년이 지난 후,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

들의 삶을 연구해 본 결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873명이었

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

회자와 성직자 100명, 군 장성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들로 살고 있다

는 결과가 나왔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영국은 처음

의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차츰 멀어져 형식적이고 복음과 멀

어져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회복을 주장하였다. 당시 

그의 메시지는 가뭄에 단비와 같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전체가 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특히 그의 “하나님의 진

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미국을 일깨우는 

유명한 설교가 되었다. 

“죄인들이여, 당신이 처해있는 위험한 상황을 잘 살펴보십

시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지

옥의 불구덩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제 뜨겁

게 달아 있으며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

다. 당신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의 메시지

는 죄악으로 잠자고 있는 미국을 일깨우는 타오르는 불길

이 되었다. 

정리 편집부

출처: http://www.missionmagazine.com

사진 출처: http://www.religionnews.com

쓴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라는 논문은 존 로크(John Locke)

의 사상을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학자에 의

해 연구될 정도의 수작이다. 1720년 예일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한 후 2년 더 그곳에 머물며 신학 공부를 하였는데, 바

로 그 2년은 에드워즈가 자신의 회심을 체험하였던 시기로 

추정된다. 1722~1723년 겨울,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통제

하는 지침서가 되는 일련의 규칙들을 만든 70항목의 결의

문은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대한 최고의 요약집이며 지금까

지 사람이 만들 수 있었던 것 중 복음적 선행 실천에 대한 최

고의 지침서로 평가되고 있다. 

에드워즈는 1727년 2월 15일에 회중 교회에서 목사 안수

를 받았고 같은 해 예일대학 설립자 중 한사람인 제임스 피

어폰트 목사의 딸인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하였다. 23세인 

1726년, 외조부가 섬기고 있던 노스햄프턴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1729년에 노스햄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노스햄프턴 교회에서는 그의 설교 때문에 많은 회심자가 생

겼고 마을 전체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1731년 7월, 보스턴의 대중 집회에 초청받아 설교함으로

써 널리 알려졌고 그의 생애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특

히 그의 알미니안 주의를 반박한 설교들이 부흥을 일으키

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가 노스햄프턴에 미친 영향들은 상

당히 컸다. 불과 반년 만에 300명 이상의 남녀가 그리스

도인이 되었다. 200가구로 구성된 노스햄프턴의 전체 주

민이 각성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

다. 그 불길이 뉴햄프셔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퍼져 갔으

며 또한 코네티컷주의 많은 지역으로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1735년 노스햄프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

한 소책자는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적 대각

성 보고서로 런던과 보스턴에서 발행되었다. 이에 대해 에

드워즈의 전기 작가 드와이트는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은 널

리 퍼져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총체적인 회개를 일

으켰으며, 복음 전파가 효과 있게 수행되었는데 그것은 사

도 시대에 일어났던 것 이상으로 놀랄만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교인 성경통독의 해를 보내며
									       

2016년도를 전교인 성경통독의 해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구약을 마치고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한해 성경통독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교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전에 늘 작심삼일이 되어 새해의 결심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고 

읽는 분량이 밀려서 성의 없이 허겁지겁했던 성경 읽기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창세기만 읽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신약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벽을 넘기가 그만큼 

어렵고 성경통독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성경일독위원회가 출범되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교인 성경통독의 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성경 일독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지역을 분리하고 소그룹 리더의 자원을 

받아서 드디어 각 지역 소그룹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경 일독에 앞서서 전 교인의 성경책도 개역 개정으로 

교체하여 단체 구매를 하였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아침에 전체 리더 모임을 갖고 다음 달 읽을 분량

에 대해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강의를 들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주된 메시지 등을 요약하여 듣는 강의가 너

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함께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더 모임에서 받은 자료와 구약 이스라엘 지도 등을 나누어 

주고 다음 한 달간도 즐겁게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고 내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을 카톡 등의 단체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올리고 공유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쉽게 한 구절을 찾아서 올릴 수 있었지만, 어느 날은 다 읽고 나서도 두

세 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며 한 구절을 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읽으면 하지 않았을 유익

한 수고였습니다. 올리고 나서 남이 올린 것과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는 구절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어, 

이런 구절도 있었네?’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정독하게 되어 소그룹에서 함께 읽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그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쁘게 살다

가 말씀도 잊어버리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의 하나님 말

씀이 주시는 교훈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성경통독에 초점을 맞춘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일예

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설교의 본문을 그날 혹은 그 주간의 성경 읽기 본

문에서 정하셨습니다. 부교역자님들이 교회에 처음 선을 보일 때도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날그

날의 성경 구절 속에서 어떻게 절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감동과 감탄

을 하기도 했지요.  

무슨 일이나 3주간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습관으로 남는다고 하

지요?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거룩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와 성경 읽기의 거룩

한 습관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

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

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눅 22:39~40)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

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

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앞으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계속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목장을 재편성하여 새롭게 가정교회를 시작

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점차 큰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

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

두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글 전광수 장로 (성경 일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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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된 짧은 헌신
켄드릭 선교사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그녀가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

다. 특히 감동적인 비문으로 읽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켄드릭은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

했다.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학교를 졸업한 직후 선교사를 자원하고 이후 2년간의 준비 끝에 1907

년 9월, 텍사스 엡윗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미국 남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했다.

내한 직후부터 켄드릭 선교사는 송도(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했다. 그곳에서 켄드릭은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쳤으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젊고 사랑스럽고 아

름다웠고, 헌신을 통해 많은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1908년 6월 과로로 인해 한국

에 온 지 9개월 만에 사망했다. 켄드릭의 묘비에는 1908년 8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1908년 8월에 간행된 <The Korea Mission Field, p.118>에 1908년 6월 

19일 사망하여 6월 21일 장례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조선 선교를 향한 열정 넘쳐	

그녀의 장례예배는 1908년 6월 21일, 허스트 박사 집에서 송도 선교사 와슨 목사 집례로 거행되었

다. 그녀는 평소에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더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 달라고 쓰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비석에는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고 쓰여 있다. 이 비문은 그녀가 텍사스 엡윗 청년회에 보낸 편지 속 글인데,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청년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했다.

출처: http://www.yanghwajin.net

사진 출처: http://mblogthumb3.phinf.naver.net

Ruby R. 켄드릭
 (Ruby Rachael Kendrick, 188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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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팁

안ㅇ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로 매달린다.

메리카 인디언 호피족은 가뭄이 들었을 때 이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 이들이 기우제 성공률 100% 신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

라 한번 목표를 정하면 될 때까지 하는 ‘끈기’ 때문에 100%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다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

잡고 놓지 않으려는 ‘끈기’다. 하나님은 왜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야곱을 사랑하셨을

까? 얍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

니하겠나이다” (창 32:26) 하며 매달린 끈기를 귀하게 여기셨다. 전도의 열매가 없더

라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전도자는 지치지 않는다.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기도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한 바퀴 기도로 전쟁을 시작하라

전도 대상자를 위한 한 바퀴 기도는 성령님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마음 밭을 만들어 주

시도록 하는 기도 전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한 바퀴 기도는 전

도 전에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이 준비되도록 만드는 특별한 전도인 만큼 전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도 전도

의 힘은 인내에서 나온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복음의 씨앗은 그

냥 사라지는 법은 없다. 뿌려진 씨앗은 대상자의 심령에 자리 잡고 언젠가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운다. 때가 되

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

매 거두리라”(갈 6:9)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자가 기

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막는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사탄도 지쳐 쓰러진다. 

여리고 성을 돌 듯 매일 한 바퀴씩 꾸준히 돌라

기도 전도가 익숙해지면 힘들지 않다. 힘들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 바퀴 기도는 자전거 타기와 

비슷해서 일단 몸에 익으면 힘들지 않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 비결은 ‘지속성’에 있다. “몰아서 하면 노동

이고 규칙적으로 하면 운동이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재미있게 즐기려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운동

이 된다. 한 바퀴 기도가 운동이 되려면 지속성밖에는 없다.    

재밌는 전도 (김인중 저) - 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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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 13:44)

호산나 찬양대와 수요 찬양팀을 섬기는 한순애 집사입니다. 2014년 김하중 장로님을 모신 신년 부흥회를 

앞둔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손 목사님의 메시지가 “밭을 사라” 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꼭 사

고 싶은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 기도회였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서 수요일 저녁 시

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민 7년 차 생활에서 꼭 사고 싶은 밭은 수요 기도회였

기에 나의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꼭 그 밭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특새 첫날 품었는데 하나님은 기

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주 수요일부터 수요 찬양팀 저녁 식사 봉사를 할 기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3년째 봉

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사실 요리 실력이 신통치 않았는데 이민 3년 차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마누엘 이동우 장로님의 일터로 이끌어 주시고 3년 동안 비즈니스의 감각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

내 되신 이귀연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방의 열기구를 만지는 방법과 음식 만드는 비법들을 많이 일러 주셨

는데 그때 갈고닦은 실력으로 임마누엘에서 수요 찬양팀 저녁 봉사를 할 수 있는 야베스의 축복을 부어 주

셨음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임을 늘 고백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Tofu Salad는 그때 권사님께서 일러 주신 것 중 하나입니다. 수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호산

나 찬양대와 시온, 호산나 연합찬양대 그리고 성경 통독 그룹 봉사에서도 한번씩 했었는데 깔끔하고 순한 

맛이 성도님들의 입맛을 개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집부에서 임마누엘 충성호에 실을 토푸 샐러드 레시피 부탁을 받았을 때 지난 30년간 임마누엘에서 충

임마누엘 레시피 

성스럽게 섬겨 오신 이동우 장로님과 이귀연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 전할 기회를 주심

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품어주신 두 분께 마음은 늘 있지만, 감사의 마음 제대로 전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아 토푸 샐러드의 순한 맛만큼 제 마음

도 무척 개운합니다. 저에게 감사의 마음 전할 복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리고 편집부에 감사드립니다.

Tofu Salad 만드는 법

재료  두부 1/2모, 굵게 다진 (땅콩, 볶은 깨 ) 각각 2큰술

양념: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참기름 2큰술

 기타 재료    샐러드 채소 (mixed vegetables, 상추 등등), 다진 양파  1/6쪽 (상큼한 

향과 맛을 내는 비법)

 샐러드드레싱     참기름 1큰술, 식초 1큰술 반, 설탕 1큰술 반, 간장 2큰술, 볶

은 깨 1큰술

1.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두부를 으깬다. 

2. 재료와 양념을 넣어 두부와 골고루 섞어준다.

3. 주먹 크기의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얇은 접시에 담아 놓는다. 

4. 샐러드드레싱을 만들어 다진 양파를 섞는다. 

5. 접시에 담아놓은 두부 옆에 샐러드 채소를 곁들여 놓고 샐러드드레싱을 뿌린 후

      두부와 함께 먹는다.

글  한순애

TOFU SA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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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무도 답을 안 하고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룹채팅룸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한 아

이의 험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급우들과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던 한 아이가 순식간에 영문도 모

른 채 왕따로 되어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cyber bullying입니다. 아니

면 굴욕스러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친구들끼리 따로 나눠서 보면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그리고 친해서 비밀을 유지해 주기를 당부하며 알려준 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허락 없이  

이야기 해주는 경우. 어떤 경우는 파티나 슬립오버를 채팅에서 한다고 해서 가면 당일날 취소를 

한다거나 장소를 옮기고 한 아이에게는 통보하지 않는 식도 있습니다. 성인들도 이 정도면 많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인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지요. 그로 인해 대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 counseling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cyber bullying의 무서운 점은 익명으로도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하는 SNS는 나쁜 친구들이나 성인들에게 그 아이의 생활패턴이 나타나

므로 위험에 빠질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어느 도서관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항

상 30분씩 늦게 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 올리면 친구들이 알아도 상관은 없지만,  

의도가 좋지 않은 친구나 모르는 성인들이 그 아이의 일정을 알고 있다면 결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의 공유설정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을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종

종 있기때문입니다. cyber bullying의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인지를 모르고 장기간 고통

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https://www.
stopbullying.gov 웹사이트를 읽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전형적인 

bullying에 관해서도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김홍배

인터넷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세번째 글을 나눕니다. 인터넷이 해로운 것도 많지만, 미국 전역

에서 인터넷과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을 진행하는 것이 자리 잡혀가고 있습

니다. 그만큼 잘 사용하면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충성호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bullying’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주로 ‘cyber 

bullying’은 인터넷, 주로 SNS (Social Network Service) 매체를 통해 왕따를 시키거나, 스토킹

을 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연예

인을 향한 악성 댓글들로 소송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자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의 하나인데 별로 멀지 않은 곳의 고등학교 여고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

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사진들이 친구들한테 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고생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함으로써 15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 아이와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최근 통계 (Pew Research)에 

의하면 90%의 18~29세가 인터넷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중고등학생들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웹사이트, 스냅챗 등등을 사

용하고 있는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체 등을 통해서 친구들

이랑 사진, 음악, 동영상, 채팅을 나누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cyber 
bullying이나 다른 성인들에게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흔히 볼 수 있는 cyber bullying 중의 하나는 은근히 채팅으로 소외

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채팅에서 같은 급우들끼리 나누는 공간에서 한 아이가 얘기

인터넷과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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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

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

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 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 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땜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 버려. 맹물 부어 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 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 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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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 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

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gift)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

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

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 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

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 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

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 준다. 그런데 놀라

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 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

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나더러 뚜껑 좀 열어 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글  송길원 목사 (가정사역자, 하이패밀리 대표)

나

아름다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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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to Mom

우리는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친히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험 자체가 간증이 되고 전도의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년간 키즈 클럽에서 봉사해 오신 Margaret Coutts (알비소 소재 죠지 메인 초등학교 키즈클럽 코디네

이터) 선생님이 알려주신 좋은 사례입니다.

--------------------------

A: Non-Christian mother whose boy is having trouble at school 

학교에 적응 잘 못하는 아이의 엄마

B: Christian mother 크리스쳔 엄마

-----------------------------

A: He’s always had a hard time making friends.  He feels so alone.  It breaks my heart.

 우리 아이는 친구 사귀는걸 항상 힘들어했어요. 외로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요.

B: I can only imagine how hard it is.  We all want our children to be happy.

얼마나 힘들지 상상만 가능할 뿐이네요.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A: I don’t know how to help him.

어떻게 도와줘야할 지 모르겠어요.

B: Being a parent is such a big responsibility.  My son developed asthma a few years ago and 

had to be put in the hospital several times.  I was so scared! But I knew I wasn’t alone.  God 

could take care of him better than I could, so I began praying about it.

부모가 된다는 데에 따르는 책임이 크죠. 우리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천식을 앓고 있는데 몇 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

요. 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저보다 더 잘 보살피실 수 있기 때문

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A: Did your God cure him?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시던가요?

B: No.  But as I prayed and read God’s word, the Bible, I came 

to see that God loves Johnny even more than I do.  I can trust 

Him to take care of my son and work out His perfect plan for 

Johnny’s life. He’s given me peace and confidence as I work at 

being the best parent I can.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보다 제 아이를 더 사

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시고 그 아이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이뤄가실 것이라 믿어요. 하나님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제게 평안과 자

신감을 주셨답니다.

정리, 번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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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은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 21:33~34)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때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소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

한 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한 후, 평안한 생활을 하

던 무렵 네게브 사막의 중앙에 있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는 왜 하필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

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로뎀나무와는 달리 에셀나무는 좋은 그늘을 제공한다. 뿌리를 깊게는 100m도 더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또한, 에셀나무는 잎이 짜다. 짠 잎의 성분이 공

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녘에 이슬을 맺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새벽녘에 듬뿍 내린 이슬

은 해가 뜨면서 서서히 증발한다.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 에셀나무 밑 그늘은 이슬의 증발열 때문에 주변

보다 10도 정도 온도가 낮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이처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에셀나무를 심었

다. 이런 에셀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그늘과  안식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정착했던 

가나안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던 곳이었다. 온갖 잡신이 판을 치던 가나안 문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라의 이야기와 많은 간증을 들려줬을 것이다. 진정한 신은 엘로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에셀나무 밑에서 선포했던 것이다. 

에셀나무 
eshel, tamarisk

사울은 왜 에셀나무 밑에서 다스렸을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열두 지파가 동맹을 유지하는 지파 체제였는데, 블

레셋이 등장하며 이방 제도인 왕정을 받아들였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지파 조직은 그대로 

있었다. 후에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의미의 중앙집권적 왕권이 세워졌다. 사울은 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다스렸고 성경에는 그가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

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삼상 22:6)

예루살렘 북쪽 8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다. 에셀나무는 브엘

세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광야의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다. 북쪽 베냐민 지파

의 산지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나무이므로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사울은 친척 아브넬을 제외하면 지휘관도 없었고, 호화스러운 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당시 왕궁도 없던 사울은 고향 기브아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다스렸다. 사울 

왕과 몇 안 되는 지휘본부가 있는 에셀나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을 것이다. 

만나와 에셀나무의 이슬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16:14)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깟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

출 16:31)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다. 만

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 양식이 아니다. 새벽녘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이 마르면서 

생긴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만나의 정체를 밝히면서 에셀나무와 관련된 재미있는 학설을 제시

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와 광야에서 수많은 이슬방울을 맺는 에셀나무를 연결해서 생

각한 것이다. 에셀나무의 잎을 먹고 사는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은 해가 뜨자마자 바로 건조

되는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꿀 섞은 과자’라고 하는 만

나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정리 편집부 

출처: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중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꽃에는 이슬이 있고

내 눈에는 눈물 있으며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으니

이 어찌 아니 기쁘랴

무엇을 근심하랴

위에는 바라볼 파란 하늘이 있고

아래는 든든히 설 굳센 땅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어찌 아니 평안하랴

눈을 뜨면

산과 들, 새와 나무, 풀과 바람

서로 만나 노래하고

내 곁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고

내 가슴에는 사랑이 있으니

이 어찌 아니 감사하랴

복된 일 

시가 있는 풍경/ 크리스천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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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함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 존 파이퍼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Pastor John Piper

 

(김소엽 시인,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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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정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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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는 속담이 있다. 상

추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약재로 써왔던 기능성 채

소로, 동의보감에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기가 막힌 것을 통

하게 한다고 나와 있다. 상추는 비타민 A, B 군이 풍부하고, 

철, 칼슘, 엽산 등 미네랄도 풍부하며, 상추의 쓴맛을 내는 락

투신 등의 성분이 신경안정과 통증 완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눈 건강에 도움 

비타민 A와 루테인 함량이 높은데, 한 주먹 정도만 먹어도 1

일 권장섭취량인 20mg을 충족할 수 있다. 비타민 A와 루테인 

성분은 눈의 신경을 보호하고 노화 예방과 안구건조증 등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빈혈 예방 

상추에는 필수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과 철

분, 엽산 함량이 높아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특히 영

양이 부족하기 쉬운 임산부에게 추천되며, 상추는 모유의 양

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 안정과 불면증에 도움 

상추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줄기 속 투명한 

흰색의 액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

분은 진정효과와 최면, 진해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준다. 

             상추의 효능, 천연 강장제 
              ‘빈혈, 불면증, 피로회복’에 좋아

또한, 신경안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

여드름과 피부 미백에 도움 

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가꾸어준다. 비타민A, C 그리고 무기질

이 많이 들어 있어 피부 미백 및 탄력 효과가 있고,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도와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키

며 여드름 등 피부 문제에 도움을 준다.

피로회복 천연 강장제 

상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신진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 몸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다. 숙취로 인한 두통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상추의 구입과 보관 요령

상추를 고를 때는 상처나 흠이 있는 것은 피하고, 세척된 것은 냉장 보관된 것을 사야 한다. 쌈 채소를 육류, 생

선 등과 함께 구매할 경우에는 각기 다른 봉지에 담아 확실히 봉해 채소가 육류 핏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보관할 때는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관하되 세척하였을 경우 밀폐 용기나 비닐 백 등에 담아 가

급적 공기를 차단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실 보관 온도는 5℃ 이하가 바람직하며, 채소ㆍ과일 전

용 서랍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2/3만 채우는 것이 좋다. 가급적 3일 이내에 섭취하고, 수시로 체크 하여 곰팡

이 발생이나 진물 발생 등이 의심될 경우 먹지 않도록 한다.

상추 잔류 농약, 세척하는 법

1. 세척 전에는 먼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특히 육류를 만진 손으로 쌈 채소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2. 상추는 2L가량의 물에 2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은 후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씻는 것이 효

과적이다. 물에 담가둘 때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조금 넣는 것도 좋다.

3. 상추가 시들었다면 시든 상추를 식초 한 두 방울과 설탕 2티스푼을 탄 물이나 얼음물에 담가두면 싱싱해

진다.

출처  Hi Doc (매거진 하이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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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조용하다.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듯 하고 새벽은 아직 

별을 붙잡고 있다. 

어제 저녁 사무치는 푸르름을 남기고 멀어진 태양이 푸르름을 앞세

운다. 

강대상 앞에서 외롭던 꽃들은 애정어린 사랑을 얻는다. 

다시 캄캄해진 예배당에서 가만히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숨을 쉰다. 

아버지.

아부지 저 왔어요.

어느덧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밝아진 이곳

에서 하나되어 

찬송을 부른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찬송이 마음에 남는다.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를 것 같다. 

그 날 읽을 성경말씀 중에 한 단락이 오늘 새벽예배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비춘다. 

공간을 채우는 소리와 함께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을

부끄러워 숨겨왔던 감정들을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분 앞에 

나를 본다.

들어주시는 그 분께 들려드린다. 

울어도 본다.

곁에 있는 그분은 말은 없으시다. 

그분이 보인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마음에 가득하다. 

오늘의 일상에 그 분의 지혜를 채운다.

바깥은 시끄럽다.

하루는 새벽에 은혜와 함께 시작된다. 

                                박기한 목사

                               (남부 평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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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박물관에 가면 그곳에는 꼭 한두 점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

들의 삶을 그림이나 예술에 쏟은 작가와 그림 중에서 오늘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

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그 에르미타쥬 미술관에 있는 1.8-2.4m

의 이 거대한 그림은 빛의 어둠과 밝음 강약을 조절하여 집중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네덜란드 출신 화

가, 렘브란트의 그림이며 이 그림은 그가 죽기 2년 전에 가족을 잃

는 아픔과 화가로서의 명성도 떨어졌었을 때 그려졌다고 합니다.

작품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둘째 탕자 아들, 큰아

들, 멀리 어둠 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래새인 

이렇게 6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작품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 속에서 우리는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

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다정한 손길로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은 렘브란트

의 작품 의도가 매우 잘 나타난 것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

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질로 묘사되

어 있어서 마치 아버지의 권위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에

게 나의 은총을 베푸노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듯 그의 오른

쪽 어깨에 얹어져 있는 반면 오른손은 섬세하며 부드럽게 묘사되

어서 마치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어머니의 손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탕자를 아무 말 없이 껴안는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림에서 인성과 신성,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과 강인함, 늙

음과 영원한 젊음이 함께 표현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비가 육

을 취한 의미와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

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방황 가

운데 있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었던 그는 지금 아버지 품 안

에서 얼마나 평온할까요. 그동안의 철없음과 어리석음과 아픔

이 그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다가갔을까요. 그저 

말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렘

브란트는 자신을 이 죄 많고 방탕했던 삶의 둘째 아들에 투영

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

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듯 보입니다. 그와 대비 되어 붉은 옷

과 화려한 모자를 쓴 채 지팡이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

와 잃어버렸던 동생을 바라보고 서 있는 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서인지 그림에서도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도 합니다. 작품에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 외에 어둠 속 기둥에 

기대서서 구경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며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시, 무정과 정죄함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품을 통해 렘브란트가 만난 하나님

의 얼굴은 곧 자비와 사랑이신 아버지였습니다. 죄 된 인간에게 

언제나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무조

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저는 탕자이지만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인정과 칭

찬을 받기 위해 삶을 허비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은 아버지의 재

산을 탕진하는 그림 속 아들의 모습 그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 탕자였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

우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들로 허랑방탕한 영적인 가

출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정죄하며 

의를 내세우는 큰 형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제삼자의 

눈으로 보며 판단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렇듯 동생 못지않게 형의 비유이기도 하며 아

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에 쓰

이는 형용사 ‘prodigal’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탕자의 경우엔 무모하게 부모의 재산을 탕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남

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

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고후5:19)라고 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

여주시는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

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

로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이야말

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입니

다.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심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우

리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기

뻐하시는 지금, 이 순간 호흡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글  한연정

참조: 블로그 brunch.co.kr, 인터넷검색, ‘탕부 하나님’(팀 켈러), 

‘그림 성경 이야기’(김영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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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하는 책

가 9월에 샌디에고로 가면서 저는 임시로 있던 홈스테이를 

떠나 가까운 명철 형제 집에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되는 은혜도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의 일어난 일

들로 죄송한 마음이 큰데 제가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에 정착하는 이 한 달 동안 엄마까지 담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에게 거듭 일어나

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

지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척 교회에서 열심

히 섬겼고 많은 일을 하며 성경도 선교도 새벽기도도 나름

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나에게 계속 찾아

오는 시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

의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

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힘든 환경 속에서 욥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

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 생각나게 되었고 내가 과연 예

수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전화하던 중 “엄마는 괜찮

으니깐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게 아닐까…. 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과 환경 때문에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

만, 부모님은 그런 것 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에게 뭘 잘해서 기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을 하니 나에게 생긴 일들이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리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빚진 자인지 

지난 몇 달간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마

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글을 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글  이건희 

이 전부 다 벗겨졌다고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시력이 돌

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앞당겨 모두 치른 다음 5일 뒤 바로 한국으

로 가게 되었고, 한국병원에서 망막박리 수술과 백내장 수

술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큰 수술을 앞두고 갈

보리 장로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속

에 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

라.” (막 9: 47)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눈으로 내가 얼마나 많

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음란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전에 상

황과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너무 커 보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

면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바라보니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

님은 작게만 보였던 거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고

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특별한 은혜

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떤 고난들이 와

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8월에 산호세에 오자마자 또 다른 

어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호세 주립대 

입학이 거절된 것과 또 하나는 두 번의 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노안이 온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수술 때문

에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오류가 발생했는데 저의 잘못

이 아니었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통보를 했

습니다. 다시 샌디에고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할지 아니면 산호세에서 다른 학교를 통해 더 공부해

야 할지 고민하며 알아보던 중 하나님의 인도 하심 가운데 

산호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두 개의 학교를 열어주셨습니

다. 산호세 오면서 기대했던 은혜처럼 이곳에서 다시 공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 하심 속에 명철 형제

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학생활 3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는 은

혜 가운데 산호세에 오기 전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린 그 자리에서 산호세에서 UCSD

로 트랜스퍼해 온 임마누엘 비전 청년 박명철 형제를 만나

게 되었습니다. 명철이를 만나는 날 아침에 QT할 때 여호수

아서15 : 20-63을 묵상하면서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아직 산호세에서 머

물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나를 위해서도 이미 예비하셨으

리란 확신을 했고, 산호세에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샌디에고를 떠나기 석 달 전 5월, 갑자기 왼쪽 눈

이 보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근시

라 시력은 좋지 않았지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눈을 떠 보

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

릅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왼쪽 눈 망막

안녕하세요. 비전 청년 이건희 형제입니다. 저는 한국

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 샌

디에고 College에서 공부하다가 올 8월 산호세 주립대로 

트랜스퍼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

아보면 저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업과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너무 많은 일이 저를 힘들

게 하고 마음이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 마 14: 27)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초 붙잡은 말씀입

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님이 “즉시 일러 가라사대” 라는 말씀 중에 ‘즉시’라는 말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두

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냥 머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

리에게 즉시 일러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의 백합화와 날아다니는 새들과 여

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간증

더 좋으신 하나님



천사도 흠모 하겠네  |  부활의 증인 첫번째 연락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도가 안 나오고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는 모습

에서 저는 송구스럽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팀에서, 교회 예배, 목사님 중보 기도팀으로 확대되

었고 손원배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면서 수요 예배 기도 때도, 새벽기도 때도 중보기도를 해주시겠다

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일이 커진 거 같았습니다. 부끄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한 수요일 오후, 서린이가 해열제를 먹고 열이 38도 이상 오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애 아빠에게 맡기고 수요예배에 갔을 때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도 제목에 “서린이가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도록”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위해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

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리고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했

습니다. 목요일 오전 가깝게 지내던 친한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이가 아프다고 들었다고. 양로원 

봉사를 하시던 권사님들께서 봉사 전 함께 모여 서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노라고… 

아이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린이는 그날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일 저희 부부는 서린이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서린이를 보자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기도했노라며,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 그분

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우리 부부를 

통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글 최인애

부활의 증인에 대한 간증문을 부탁받았을 때 저희 가정은 10살 된 딸아이의 바이러스 감염에서 막 회

복을 얻은 때였습니다. 서린이는 10살 생일 즈음에 갑자기 고열과 온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

다. 처음 간 병원에선 그저 감기라며 집에서 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날 이후로 아이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

였고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으며 해열제 복용으로도 38도가 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second opinion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저 감기가 아니라 EBV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으며 이 바이러스가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에겐 그저 지나가는 바이러스니 기다리면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피검사로 간 기능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나쁜 경우 간에 침투해 초기 

감염 증세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에 의사 선생님께 전화가 왔고 놀랍게도 간염이 진행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가 왼쪽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징후인데 그건 비장 쪽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이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비장까지는 침투하지 않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이가 갑자기 왼쪽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증세를 발견했기 때문에 해

열제도 많이 먹이면 안 되는데 아이의 열은 41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그날 Urgent care 소아과 의사와 통화

를 하면서 아이의 열이 너무 심해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간 손상을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이가 왼쪽 배가 아프다면 빨리 Emergency로 가야 한다. 만약 비장

이 부어서 터진다면 그럼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주 짧은 단어들의 나열일뿐, 많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꾸 나쁜 쪽으

로 발전되는 증상이 저로 하여금 지치게 했습니다. 그때, 강한나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이가 아픈 

소식을 알고 계셨던 집사님은 아이의 상태를 물으시곤, “이건 기도해야 할 일인 거 같아요, 중보기도 팀에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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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직접 하기보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은 제가 내린 것이 아

니라 기도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라고 굳게 믿

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올바를 결정과 꿈

을 따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과 맞대고 영적 싸움을 매일 경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

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크리스천이다, 하지만 

난 연약할 때 강함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

님의 자녀다.’ 저는 하나님 없이 제 의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수님을 아직 못 만났더라면 저는 계속 연약하고 가치 없는 죄

인으로서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구

원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인

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머

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의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

을 갖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갈망하면서 살고 싶습니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위대한 하나님께

서 저와 함께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힘써 이 세상을 이겨 내면

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Diane Hahn (한다영) / 번역  안혜원

- I do not pave or create my own identity because my 
God, my Father has already decided who I am. He has 
and is still shaping me and molding me like clay-- so I 
trust Him to make me into a tool that He can use to 
glorify Himself. Unlike my friends, though I am now an 
adult, I do not live independently because I should be 
completely dependent on God. This means that the 
choices I make are not mine, but they are the choices 
that God has guided me to, through prayer and obe-
dience. Though my non-Christian friends have expec-
tations that are deemed as ‘right’ or ‘proper’ by the 
world, as a follower of Christ, the realization of the sec-
ular nature of those expectations was only one small 
fight among the bigger spiritual war that all Christians 
must face. 
One thing that God has been reminding me throughout 
my faith, and even more so as I face college, is this: I am 
not a strong Christian, but I am a weak Christian with a 
strong God. I cannot live on my own because without 
Him, I would have no purpose or direction. Without a 
Savior, I would still be drowning in blind, filthy sin as my 
heart would become hardened as stone. Without my 
Father, I have nowhere to turn to for overflowing, self-
less, humbling love that accepts my flaws and mistakes. 
Without my God, I am truly weak and worthless. This 
is why as disciples of God, we must cling onto Him with 
faith, and know that He is the Lord our God. In Him, 
we find our worth and purpose. With this new chapter 
of life, I do not want to simply walk in faith and ‘know’ 
that God is good, but I want to trust that He is good. I 
desire for a deeper relationship with Him that leaves 
an unquenchable thirst for more of God in my life. But 
I know that I cannot do any of this on my own, because 
I am weak. So I pray to my strong God to provide the 
strength and endurance to run this race with Him. 

By Diane Hahn

졸업식이 있을 6월쯤에 저는 대학교에 가서 신앙을 지

키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축하

해! 대학교 가는 것 참 신나겠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응원

받느라 그런 걱정은 뒤로 미루기가 쉬웠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안도와 신남에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 “드디

어 어른이 돼서 모든 것을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구나!” 그

리고 “대학교는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

각에 흥분을 가라앉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저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학교라는 기간은 나 자신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벌써 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해 놓으신 것

을 믿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

금까지 계속 저를 찰흙처럼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십니

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일

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는 어른이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제가

When graduation rolled around in June, I had 
not considered too much about how my faith 

would be challenged in college. It was very easy to 
push those worries to the back of my mind when all ev-
eryone would say to me after graduation and into the 
summer months were “Congratulations! You must be 
so excited for college!” or “You’re going to have such 
a great time!” In all of the excitement and relief that 
I had finally finished high school, my head was easily 
filled with thoughts similar to those of my non-Chris-
tian friends. Some of those thoughts included the fol-
lowing: “College is a time for me to become who I truly 
am” and “I’ll finally be living as an independent adult, 
making my own choices.” 

Throughout the past month before I move-in to col-
lege, I am becoming increasingly aware of how wrong 
these thoughts were. For myself, as a Christian, college 
is not a time for me to ‘become who I truly am,’ but it 
is when I should root myself firmly in the identity that 
I am a child of G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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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었

고, 그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

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

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 저를 그곳에 보내셨

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사랑

을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그곳

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함께 기

도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크신 하나님

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베트남

을 더 사랑하고, 그 땅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 사랑이 저를 섬김의 자리에 세워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

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2010년 첫 선교 때 베트남 현지 고아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

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그들과 함께 바닷가와 수영장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한 번에 알 수 없었

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후 고아원 아이들이 특히 더 생각나고 많이 보고 싶었는

복하고 계셨으며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

하고 계셨습니다. 베트남 단기선교 주 사역 중 하나는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캠프입니다. 교회마다 이틀 동

안 진행되는 영어캠프 사역은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

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영어로 찬양을 

부르는 것과 율동까지 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만, 그런데도 베트남 청소년들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찬

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 은혜받는 지체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무엇인가를 하러 

베트남 땅으로 향했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

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베트남 청소년

                                                                                                                                               

                                                                                                                                                                                                                                                                      

베트남은  저의 첫 선교지이며 2010년에 처음 다녀온 후 하

나님께서 계속 그곳을 향한 마음을 부어 주시고, 환경을 허

락해 주셔서 이번이 베트남 선교를 다녀온 지 4번째입니

다.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값으로 매

길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서 부어주신 큰 은혜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서 이미 베트남 땅에서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또 하나의 

도구로 불러 주셨을 뿐, 하나님은 베트남 땅을 사랑하고 축

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시간

을 허락하셨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들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

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삶에 어려움과 상처가 많

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다

가 자퇴하고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고등학교

를 마치는것 조차 힘들어하며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한 채 어

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한다든지, 성인이 되기 전에 고아원

을 떠나 자신의 삶을 혼자 개척하려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

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

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

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많은 분이 이 아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베트남으

로 계속 보내주신 거라 믿습니다.

아직도 베트남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

을 줄 모르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심

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해

서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베트남 땅을 위해, 

그 나라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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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사랑하시고 
베트남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샬롬! 비전 청년부 김용수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베트

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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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

경 속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지금

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십니다. 때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꿋꿋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줍니다. 우리 선생님

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며, 따르고, 사랑

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신 모범을 따르려

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던 것

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반짝이며 생기가 돕니다.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배울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은 아이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부모의 모습

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글  서경의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는 말씀을 나누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본 내용을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의 이

혼입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얼른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작년에 우리 부모님도 거의 이혼할 뻔

했어요.” 이어서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젯밤에도 두 분이 심하게 다투셨는데, 정말 무서

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분반 공부 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아까 얘기를 했던 아이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십니다. 또한, 선

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아픈 부모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초등부

를 졸업하고 청소년부에 진학한 아이들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아이도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러다 보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

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무척 즐겁습니다. 마치 처음 연애를 시작

할 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샘솟는 기쁨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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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살았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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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 한해 성경통독그룹으로 엮여 함께 성경을 읽어나

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

는 날도 있지만, 그동안 몇 번을 읽었어도 간과하고 지나갔

던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는 재미, 또 늘 읽어도 잘 모르고 

지나갔던 구절이 갑자기 확 이해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시 찾아올 병에 대해, 평생 낫지 않을 다리에 대해 두려

움은 가끔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에 무서워 떨기보다는 지

금 이 정도의 건강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건강이 허락

하는 한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질 제 모습을 기

대해 봅니다.

글  권정희

로 얻은 왼쪽 다리의 림프부종,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암… 평생 걱정 없이 살기는 글렀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

들, 특히 믿는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조언을 해

주십니다. 저의 삶이 욥기를 읽는 기분이지요. 그래서 아픈 

이후에 통독 때 마주하게 되는 욥기 내용이 참으로 아팠습

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은 아플 때 기도해서 15

년 더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30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

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

아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곳에서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 헷갈리고 갈피를 못 잡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믿음

이 없어서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그 병

에서 완치되지 못하고 재발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믿

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제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지금 어떤 모습

이든 간에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를 통

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가까이에 두 아들이 학교 다니는 것 외에는 거의 아는 사람

이 없는 산호세로 1년 반 전에 이사와 아픈 몸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교

회도 정하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오랜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암 환우들을 위한 베데스다 부

도 있어 따뜻한 보호를 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올해 초 1부 찬양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앞에 나가 찬양을 

드리고 나면 온몸에 몸살이 온 것처럼 아파 예배시간 내내 

팔을 주무르곤 했는데 이젠 예배 후 1시간 반 연습에도 꽤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엔 둘째 아들이 동네에서 인

턴을 하게 되어, 아들은 바이올린으로, 전 노래로 찬양대

에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도 너무 감사할 일

이었습니다. 

룸메이트를 만남으로 자기 발로 교회를 빨리 찾아갔고 건전

한 친구들 틈에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

답에 감사하며 펑펑 울었던 2012년 Thanksgiving이 생각

납니다. 그리고 몇달 후, 갑자기 불러오는 배로 찾아갔던 내

과에서 난소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그동안 읽고 배우고 생각했던 말씀 안

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볼 자세가 되었다는 점이 참 놀라

웠습니다. 처음으로 모태신앙의 힘을 느꼈습니다.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예

상을 벗어나 3번의 항암으로 암의 크기를 축소한 후 9시간

의 수술과 또 3번의 항암, 그다음 해 다시 재발하여 약을 바

꾸어 7번의 항암, 산호세로 이사와 스탠포드에서 일 년 표

적 치료… 2013년부터 3년 내리 치료만 받았습니다. 수술

모태 신앙으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통독하

긴 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글자만 보았지 그 내용

을 깨닫지 못했고, 참 편협된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너무 당연했던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다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러기에 

2003년부터 시작된 LA 근처의 Thousand Oaks에서의 기

러기 생활은 제게 영적 부흥기였습니다. 교회를 정하고 너

무 하고 싶었던 찬양대에 조인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경공

부, 또한 동네에서 여성들을 위해 오픈한 동네 성경공부 등 

맘껏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아는 말씀대로 사는 일은 가

정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론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공부

가 우상인 가정에서 자란 남편보다 두 아들을 더 잘 키워보

겠다고, 공부와 신앙, 인격까지 완비한 아이들로 키워내 보

겠다는 저의 생각이 교만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찬양과 성경공부에는 열심이면서 기도가 가장 힘

들다고 생각될 즈음이었던 2007년 말 정도부터 시작된 큰

아들의 사춘기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

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 그냥 제가 원하는 것들의 나열이 

아닌, 제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뜻에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기까지 3년, 그리고도 2년이 더 지나 아들의 

사춘기가 끝났습니다. 부모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

들도 대학 가서는 교회를 떠난다는데, 큰아들은 동성연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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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팁

성경에서 ‘찬양’ 혹은 ‘찬송’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단순히 음악적인 분야만을 말하는 것이 아

닙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존경의 마음으로 칭찬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찬양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시편에

서 우리는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목소리나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

간에 우리의 음악적인 재주를 가지고 많이 표현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의 동작으로

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의 손을 높이 든다든지, 손

바닥을 마주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하는 표현들이 다 찬양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이면서 장로교

인이신 분들은 벌써 부담스럽고 멋쩍고 쑥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찬양’이란 

단어에는 깊고도 넓은 표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떠올라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

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먹거리나 볼거리, 아니면 즐길 거리들만을 떠

올리시는 것보다 다양한 ‘찬양거리’들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 보세요. 삶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에서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

니다. 음악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왜 그리 중요할까요? 성경

에서 최초로 음악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장 가인의 자손 이야기에 나타나는 ‘유발’이라는 인물

을 통해서입니다. 21절에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센 반기를 들고 오히려 인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꾸로 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도 

음악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흐름은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악적인 면에서 찬양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바로가 보낸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들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 이 감격을 함께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집단적인 경

험의 표현이었습니다. (출 15:1) 회중이 함께 하는 찬양의 집단적 경험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주권도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출애굽 경험을 통해 집단을 이루고, 광야에서의 공동

생활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직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지는 못했지

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로 인해 민족의 기초를 이루고, 여호수아라는 참신한 후계자를 통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전문

적인 음악가들과 찬양 대원들, 오케스트라의 융성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발로부터 시작된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실력과 현란한 기술을 대중 앞에 드러

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수금을 불어도, 퉁소를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곡

의 마지막 ‘카덴차’(편집자 주(註):협주곡에서 반주를 멈춘 동안 화려하고 기교적인 연주를 통해 

독주 악기를 과시하는 대목)에서 어떻게 나의 독창적인 기술을 청중에게 마음껏 표현할지 무대

에 오르기 전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찬

양은 개인의 현란함이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에서 나와야 함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목소리나 악기로 표현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을 기억해 내고 함께, 그리고 ‘한목소리로’ 일구어내는 공동의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나 미

리암이 멋진 시로 찬양을 작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누군

가는 열심히 가사를 외우게 하고 멜로디도 함께 불러 보아서 모두 외우도록 하는 많은 노력과 땀

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만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부르기 어려운 수준 높

은 찬양만 고르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또 뻔하고 지루한 찬양으로 회중의 기대감을 떨어뜨리지

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남들이 모

르는 찬양이 있다면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가르치세요. 반복하고 함께 배워 가세요. 자꾸 부르고 

또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외우게 했던 땀 흘리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땀

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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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신앙의 골격을 다질 수 있는 시기였지만, 영성으

로 눈물을 흘리기에는 부족한 제게, 입대하자마자 마음 깊

은 곳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시간을 주셨습

니다. 복음의 핵심인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지금도 그때의 감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광야

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늘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

간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

를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글 김충만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양 내가 사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

신 이와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주찬양 11집 ‘전신 갑주를 취하라’ 중)

1997년 여름 어느 주일 날, 논산 육군훈련소의 내리쬐는 태

양 속에서, 교회에서 나와 내무반으로 걸어가던 기억은 아

직도 지금의 일처럼 생생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감격의 순

간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지체들이 

뮤지컬을 준비해서 위문공연을 왔고, 마지막 찬양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다

시 한번 만나고, 한없이 울고, 군 생활을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사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군입대 전, 대학 시절에 

IV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 기독학생회) 

에서 많은 서적을 읽어 가며 하나님을 지성으로 알아가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성의 눈으로 호수처럼 명료하게 바

라보고 싶었고, 선과 악을 판별하는 지적인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성장을 

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과 선생님의 시선

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느끼면서, 한

없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아닌 학교 소풍

에서, 시골에서 교회도 거의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선생님

이 제 노래를 듣고,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손뼉을 다 함께 

치고 있었습니다. 장기자랑이 끝났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

이 “네가 부른 노래 참 좋았어.”, “교실에서 다시 불러줘”. 당

시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찬양은 따사롭고 온유한 성령의 바람처

럼 힘이 있다는 것과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죽임 당하신 어린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2014년 조지아의 아틀란타에서 산호세로 와서 초기에 

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한 방

울 내리지 않는 비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매일 같이 느

끼는 성령의 단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은혜받는 시간을 생각하

면, 언제나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물론 누구든 살면서 생

각지 못한 여러 굴곡이 있고, 지친 시간도 있지만, 지금 생

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온전한 길로 이끄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가을소풍 때 일입니다. 전교생이 80명 정도

인 경상남도의 한 시골학교에 다닐 때였죠. 소풍을 갔는데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가 한참 유행

하던 시절, 친구들이 하나둘씩 노래와 춤으로 흥을 한껏 돋

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다디 춤은 그 당시 최근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같은 동급의 흥행을 하던 춤과 노래였지요. 사실 

전 가요를 아는 것도 없었고, 분위기가 한참 올라가 있는데, 

어린 마음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차례가 돼

서 친구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노래

를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흥이 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상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끝

까지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 짧

은 순간에 어린 제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

나의 노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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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영적 성숙의 과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적지 못한 ‘성숙해야 할 그리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삶

의 영역’들이 저희에겐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저희

는 매일 매일 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희망이 있음은 이러한 과

정에서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이며, 늘 저희의 과거

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앞서 보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

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입니

다.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미 승리하

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좀 더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글  신현정 

저는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늘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느꼈

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꼭 저만 겪는 건 아

니겠지만, 그래도 꽤 저 자신이 다사다난한 편인 것 같다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주님께

서 주신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만 했던 예전의 모습에서, 매

일 감사함으로 직장을 섬기려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매

번 겪어야 했던 고된 이사의 과정에서 생겨난 맷집은 부모

님 도움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집을 구하고 자리 잡기까지 참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 소중하지만, 결코 쉽지

만은 않던 육아의 과정 또한 저희 부부가 함께 견디며 사랑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참 귀중한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

다. 남편 또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

았고, 고된 순간들마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신분인 남편에게 이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

혼 전 늘 밝기만 했던 남편은 점점 지치고 피곤한 기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은 다시 매일 기도했고, 소리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

였습니다. 막막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 또한, 기도하며 마음

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지인의 회사에서 매

니저를 찾고 있다며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오피스에서 

미국 본사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것이 

저희 가정이 이곳으로 옮겨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9개월 만에 복귀한 한국지사에서 저희 가정의 상황을 

듣고는 미국 본사로 재입사를 도와 미국으로 이주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직이 어려웠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

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

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남

편은 그것이 자신의 교만이였던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God’s way is always the best way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6~7, NIV)

간증문 부탁을 받고 먼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글

을 쓰기에 앞서, 우리는 모두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는 저희

의 모습이 꽤 부족하여 아무래도 완성된 간증문이 아닌 현

재 진행 중인 간증문을 적어야 할 것 같아 양해를 구합니다.

한 교회의 제자반을 통해 만나게 된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줄곧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결혼

한 지 약 1년 반 만에 소중한 딸아이가 탄생했고, 한국을 떠

나오기까지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각각 이직

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세 번의 이사가 있었고, 새로

운 집에 이사한 지 4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의 이동이 있었

습니다. 이렇게 적으니 참 간단하고 단순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하나하나 겪어 나갈 땐 무척 다사다난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생겨난 아이 덕에 친정 부모님 곁으로 이

사한 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로 온통 곰팡이가 가득 

차, 결국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몇 달 동안 집주인과 

고전한 끝에 근처에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

다. 또, 출산의 시기와 맞물려 남편의 직장에 어려움이 생

겨 전 직원 월급의 30%가 삭감되었고, 오랜 시간 고민하

던 남편은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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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작은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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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첫번째  |  산상 기도팀 

계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 둘러 쌓여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북가주 지역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 성령 부흥을 경험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

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을 일깨우고 참여시키기 

위한 점차적인 홍보, 기도 세미나, 사역 위원회별 참여 등 기

도에 도전을 심어줄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라고 하면, 초신자분들은 믿음 생활이 오래된 분들

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상 기도팀은 사역과 비

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짝 기도를 통해 서로 한 달씩 중

보하며 교제할 수 있어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며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아이들도 기

도원의 자연 속에 뛰놀며 Child care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

다. 산상 기도팀은 기도팀원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에 갈

급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오

1999년 손원배 목사님 부임 후, 성령 부흥을 위해 당시 예배 

위원장이셨던 김모경 장로님의 인도로 40여 명이 모여 교

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했으며 이것이 철야 예배로 진전되

면서 2004년 산상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현 위치의 

교회 헌당 예배 후, 매월 둘째 주일 3월~10월(1:30~ 5:30 pm)

은 북가주 금식 기도원, 10월~2월(1:30~ 4:00 pm)은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 산상 기도는 김모경 장로님께서 말씀과 찬양, 기도 인

도까지 모두 하셨지만, 지금은 2부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네 

분의 교역자들(김혜경 전도사, 윤정숙 전도사, 김백미 전도사, 

이수복 목사)이 말씀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평균 20~30명 정

도가 모여 올해는 특히, 교역자들의 이동과 부임, 성경 일독으

로 인한 성령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상 기도팀은 교회의 여러 부분(예배, 선교, 교역자, 영적 리

더십, 미국, 조국, 북한, 2세들, 환우 등)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 마

지막 시간에는 1:1개인 기도 시간

을 갖고, 다음 달 모임에서 서로의 

기도 응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

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상 기도팀의 또 다른 사명이 있

다면, 그것은 차세대 젊은이들의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연세 드신 분이나 권사님, 장로님

들만 가는 곳이라는 통념을 깨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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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전사들

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특별한 이유라면, 부르짖는 기

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이나 기도 모임 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갈급한 기도일수록 더욱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 성령 체험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갈급한 마음 하나로 산에 올라

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안수받을 수 있고 병 고침과 성령 충

만을 받으며, 가정이 회복되는 등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겪

을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을 느낍니다.” (김모경 장로) “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간 산에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

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도 족한데, 자

연 속을 거닐며 마시는 공기는 마음을 한층 힐링시킵니다.” (

윤정숙 전도사)

초창기에는 멤버 대부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

석 위에 서신 분들이라 항상 기복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

었는데, 현재는 기도의 열정이 뜨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

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분들이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데 희망을 품

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 모임 인원수에 따라 모임의 가치가 평가될 때 힘이 들기

도 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환경과 주변 사람들

의 영향으로 기도 자리를 떠날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한 예로, 

2015년 초 산상 기도팀 해체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

도의 일꾼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가

운데 찬양팀을 동역자로 보내 주셨고, 기도의 일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경험

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가정이 안수

받고 회복되어 목자로 헌신하는 것을 보았을 때나 8년간 태의 

열매가 없었던 한 자매의 중보 기도 요청이 몇 달 안 되어 응답

된 것도 기억에 남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합

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네게 응답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렘33:3)

취재, 사진  한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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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60분 주일 주차팀에는 모두 8분의 자원봉사자가 계십니다. 

팀원들은 입구에서 차량 안내를 하는 것 외에 노약자/ 새 신

자 등을 위한 주차 지원과 순찰, 그리고 주차장에서 여러 가

지 일(짐 운반도 돕고, 배터리 충전도 돕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와 드리는 봉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차장 크

기와 예배시간 수를 고려하면 8명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부족

한 인원입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으로는 최소한 20분의 봉사

자들이 있어야 예배당 앞, 뒤에서 원활하게 취지에 맞추어 하

실 수 있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

서,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섬겨 봐야겠다는 분들의 적극적

주일 아침을 달려 교회에 당도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

며 차량의 길 안내와 주차 인도를 해주시는 60분 주일 

주차팀 여러분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분 중

에는 젊은 집사님도 계시지만 베테랑(75세~ 85세) 팀원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차 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코너

의 취지는 부서 소개인데 이번에는 단순 부서활동 내용과 팀 

구성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가 모두 같이해야 할 고민과 문제

점, 애환과 그 해결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나아가야 할 방안을 

들은 대로 이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잠잠할 만하면 들리던 주차장 도난 사건과 그 방지를 

위해 예배 중 주시던 주의사항 광고들이 생각나시지요? 올해 

들어서 그것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 것의 배후

에는 개인의 안전을 무릅쓰고 교회 주변을 점검해 주시는 주

일 주차팀이 있습니다. 주차팀원들이 교회 주차장을 구석구

석 살피시다 보면 아직도 종종 모자를 푹 눌러쓰고 허름한 차 

안에 앉아있는 수상한 젊은이들을 발견하신다고 합니다. 특

히 주일이면 새벽같이 오셔서 차량 위에 노란불을 켜고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해 순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고령 

팀원이신, 이금재 집사님이십니다. 요즘같이 총기사건 뉴스

가 빈번한 시기에 그런 차량에 접근하고 “May I help you?”라

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

요? 그들이 모두 안 좋은 의도와 계획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

은 아니었겠지만, 주일 주차팀의 활동 이후 그런 도난 사고들

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낸 용사 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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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드온의 후예, 
               60분 주일 주차팀

인 자원을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주일마다 30분씩만 봉사해주

시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기드온의 후예와 같이할 용

사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주차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빈번

히 다니는 주차장 내에서 과속하시는 분들, 노약자들의 주정차

를 도와드리느라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리면 보는 앞에

서 거부하시는 분들, 짐이 많아서 “도와 드릴까요?”하고 물어보

면 도움을 불편해하시는 분들, 새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신자 주차 칸에 버젓이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연

들을 듣고 있다 보니 인터뷰하는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

다. 그래도 끝나지 않는 부끄러운 사연들은 예의를 존중하는 한

국인 후예로서, 서로를 형제자매와 가족같이 아껴야 할 기독교

인으로서, 듣고만 있기에는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분 주일 주차팀에서 몇 가지 바램을 말씀하셨

습니다.

1.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일찍 오시는 분들

은 멀리 주차하시고, 건물 근처 주차장에는 주차를 금하셨으

면 좋겠습니다.

2.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주차 공간은 꼭 지켜 주시기 바

랍니다.

3. 주차장부터 화기애애한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7년에는, 아니 다음 주부터라도 주차팀원 복장으로 갈

아입으시고 함께 합시다! 이 모두가 내 부모, 내 자녀의 안전

을 위한 일입니다.

취재, 사진  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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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식생활

1970년대 말 호주 Royal Perth Hospital 병리학자였던 J. Robin Warren은 만성 위염 환자의 조직에서 커브 모

양의 박테리아 (지금 Helicobacter pylori (H. pylori)로 알려진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 이후 그는 이 박

테리아가 위염을 일으켜 만성상태로 가게 되면 위암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발표한다. 그 당시 위장의 강한 산성 

환경 (pH=2~3)에는 어떤 박테리아도 살 수 없

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가설을 믿

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와 함께 일하던 수련의 

Barry J. Marshall은 H. pylori가 위염을 일으

킨다고 믿어 이 박테리아를 직접 마셔 위염에 

걸렸고 자신의 위 조직을 검사하여 위염의 원

인으로 H. pylori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러한 공로로 이들은 2005년 노벨 생리학과 의

학상을 받는다. H. pylori는 위에서 가장 일반

적으로 존재하고 세계 인구의 약 50% 정도에

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인에

게 이 박테리아가 높게 발견되고 있으므로 간

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후 H. pylori 박테리아는 암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장내 미생물

들이 다양한 암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

로 연구해 왔고 이미 상당한 과학적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다.      

2000년대 중반 MIT의 Erdman 박사 연구팀은 장에서 종양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헬리코박터의 종류인 H. hepati-

cus 가 대장암을 유발하는 실험을 하던 중 놀랍게도 몇몇 생쥐들에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발달하는 현상을 관찰

하게 된다. 즉, 대장암을 유발하는 H. hepaticus 가 대장에서 떨어져 있는 유방과 전립선에서 암을 발생시킨 결과

인데 이것은 이 박테리아가 만드는 신진대사 물질들(Polyamines, Aryl hydrocarbon, Short-chain fatty acids 등등)

이 혈액을 통해 퍼져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장암 

환자들의 박테리아 종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에 존재하는 Fusobacterium 이나 Porphyromonas 같은 박테

리아가 환자들의 변에 다량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의 Peer Bork 연구팀은 무작위로 선택한 156명의 사람들의 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여 그

중에 누가 대장암 환자인지를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 알아맞혔다. 흥미롭게도 이 두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주요한 

신진대사물들은 육류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대사 물질과 같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육류 섭취와 대장암의 발생

에서 이 박테리아가 관여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University of Chicago, Thomas Gajewski 박사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다. 연구팀

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생쥐들을 서로 다른 두 회사 (Taconic과 Jackson)에서 구입한 후 종양 세포를 이식했더니 

Taconic 생쥐가 Jackson 생쥐보다 종양이 더 공격적으로 자란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다음 Jackson 생쥐의 배설물

을 Taconic 생쥐의 장에 옮긴 후 종양을 이식했더니 Taconic 생쥐에서 종양 성장은 Jackson 생쥐처럼 둔화되었다. 

즉, 이 결과는 Jackson 생쥐의 배설물 속에 종양의 성장을 완화하는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연구팀은 Jackson 생쥐의 배설물 속에서 Bifidobacterium이라는 박테리아가 면역을 자극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 

박테리아를 다시 Taconic 생쥐의 장에 옮겼더니 암의 성장을 눈에 띄게 억제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즉, 이 결과는 

특정한 박테리아의 종류가 면역 자극을 통해 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식품 중 면역 작용을 증가시켜 암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는 무엇일까? 현재

까지 알려진 것은 요거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Lactobacillus 라고 불리는 유산균이 우리의 면역 세포를 자

극하여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 Lactobacillus는 인터페론 감마 (IFN-g)라는 단백질

을 통해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해 암의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가 요거트를 즐겨 먹어

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요거트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들 중 달지 않은 plain 요거트를 권하

고 싶다. 주로 제철 과일 종류나 견과류와 섞어 먹고, 쨈과 함께 빵이나 베글에 발라먹거나 

샐러드드레싱으로 사용하면 ‘plain’ 요거트는 어느새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근사한 식사대용이나 후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들과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요거트를 우리의 식생활에서 온 가

족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지현배 (면역학)

참고 문헌

1. “Gut microbiota, metabolites and host immunity”, Nature Reviews of Immunology, 2016, 16:341

2. “Gut microbiota, inflammation and colorectal Cancer”, Genes & Diseases, 2016, 3: 130

3. “Microbes Meet Cancer”, The Scientist, April 1, 2016

장내 미생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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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영화방
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꼭 닮았다. 마음을 

옥죄어 오는 무거운 고통이 전해져 온다. 서늘하기 짝이 없

는 죽음의 손아귀이다. 동주는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

고 조선의 해방을 육 개월 앞두고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 필요하다 했

다. 이 땅의 나라들뿐 아니라 영적인 나라에서도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면 영토와 주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선의 경험은 모든 인류 역사의 축소판 같다. 

인간은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 본향에서 쫓겨났고 주권자이

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잃었다. 조선이 주권을 잃자 과

연 국민은 식민지배의 억압과 고통을 받으며 해방을 추구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인간도 죄와 죽음 권세 아래 그

림자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주권을 잃은 백성의 삶은 아

무리 아름다워도 색깔 없는 흑백 세상일 뿐이다. 참된 삶이 

되려면 빛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우

리의 주권이시다. 

어떤 이는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몽규 처럼 모든 것을 버

리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동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끈질기고 묵묵하게 걸어간

다. 동주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번뇌는 쉽사리 떠나지 않는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소명의 길을 간

다는 조롱과 부끄러움이 맴돈다. 몽규의 삶을 동경하지만 

동주의 삶은 결코 그 길과 교차되지 않는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걸어갈 뿐이다. 

대의를 위해 문학을 포기한 몽규의 삶, 그리고 대의를 위해 

더욱더 자신의 소명을 고수했던 동주의 삶.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

가야 하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글  한연선

에는 꽃길인데 걸어가기 부끄러운 길이었다. 색깔도 향기

도 없는 그림자 같은 길이었다.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조

차 아픈 길이었다. 

일본 경찰은 과거의 화면을 툭 끊고 등장하여 동주를 재차 

취조한다. 목적은 오직 하나, 조선인 수감자의 사형 명분화

이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취조. 거기에는 잔인한 고문 장면

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음은 수없이 금

이 가서 내려앉기 일보 직전의 유리창 같아진다. 어디서 본 

듯하다.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물어 죽음을 선고하는 것. 십

번거리며 몽규를 쫓아간다. 달음질 끝에 도착한 한 헛간에

서 몽규는 정지용의 시집 한 권을 꺼내어 준다. 세상의 혁명

을 외치던 그가 동주를 위해 구해 두었던 귀한 책이다. 동주

는 뛸 듯이 기뻐한다. 

몽규는 영화에서 여러 번 동주에게 시집을 건넨다. 그는 시 

쓰는 동주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했다. 세상의 변

화를 꿈꾸며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지 못하

면 글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문

예지를 만들고 기회가 되면 독립운동을 위해 떠났다 돌아

오기를 반복했다.  

동주에게 시는 삶이었다. 시인은 소명이었다. 그런데 나라 

조선이 주권을 잃자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럽고 부

끄러워졌다. 삶과 시대를 깊이 고뇌하지만 그럴수록 차고 

넘쳐 쏟아져 나오는 것은 시였다. 동주는 미련해 보일 만큼 

끈질기게 시인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최

고의 가치가 나라의 독립보다 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엉켜 있다. 주권 없는 국민으로서 글 

쓰는 것이 의미 없던 몽규처럼, 시 없는 인생은 동주에게 의

미가 없었다. 일본 경찰은 동주의 시를 빌미 삼아 독립사상

을 죄목 삼으면서도 시만 썼던 동주의 삶이 비겁하다고 비

아냥거린다. 그러나, 동주를 사랑했던 몽규는 늘 너는 여기 

남아 시를 쓰라 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운명의 길

은 줄곧 그렇게 대비된다. 그래서 동주의 고통은 더 무거웠

다. 뒤돌아보면,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동주의 길은 보기

영화는 온통 흑백이다. 아스라이 꿈같던 어린 시절마

저 갈색빛으로 재생된다. 대한민국의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자란, 시인 윤동주의 28

년생은 채색하기 어려운 하늘 같고 바람 같고 별 같은 시

인의 삶이었다.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의 검은 취조실. 어두운 벽 높이 붙은 

작은 쇠창살 사이로 빛이 조금 비쳐든다. 그 안에 한 청년

이 죄수복을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다. 죄수 같지 않

은 유순한 얼굴이다. 일본 경찰이 그의 이름과 출생지를 확

인한다. 이름은 ‘히라누마 도쥬’ 인데 출생지는 조선 북간도

이다. 심문의 내용은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궁이다. 맑고 

침울한 눈의 남자는 줄곧 모르는 일이라 대답한다. 그의 모

른다는 대답은 과거를 회상시킨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조선 북간도 어느 시골의 모습이 펼

쳐진다. 어린 시절로 돌아갔건만 잠깐의 평화로운 시간에도 

어떠한 빛깔이 들어서지 못했다. 나라를 빼앗긴 이들의 일

상에는 작은 행복조차 물들 수 없는 어둡고 깊은 슬픔이 배

어 있다. 그 어두움은 너무 짙어서 삶의 모든 색깔들을 삼

켜 버렸다. 색깔을 잃은 나라, 그 한복판에 두 남학생이 보

인다. 첫 장면에 나타난 죄수복을 입었던 윤동주와 그의 이

종사촌인 송몽규이다. 마당 밖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교회

와 학교, 공산주의, 일본 정부와 나라 조선에 얽힌 고통을 성

토하고 있다. 몽규는 갑자기 뛰어들어 조선 독립을 위한 소

신을 쏟아 내고는 달음박질한다. 동주는 놀란 눈으로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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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하늘이 유난히 청명한 토요일 아침, 약간 긴장된 마음

을 안고 재정부실로 향했다. 취재팀을 반갑게 맞아 주시며 정성

껏 내려주신 커피로 인해 긴장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화기

애애함이 온방 가득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임마누

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 드린 예물을 신실하게 관리하시

는 충성스런 청지기, 윤길묵 집사님을 만나 보았다.

Q. 윤 집사님,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쉬는 날이신데 귀한 시

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재정부실의 주일 모습은 어떠

한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주일 아침 7:30분이면 헌금 계수할 수 있는 준비와 지난주에 신

청되어 발행한 체크 준비 등을 합니다. 1, 2, 3부 각 세 분씩 헌

금 계수를 하시는데 즐겁게 섬길 뿐 아니라, 권사님과 여집사님

들은 마치 사이좋은 친자매들처럼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기뻐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Q. 왠지 재정부 섬김은 힘들고 딱딱한 사역일 거라는 고

정 관념이 있는데 실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이 가끔 저를 보면 “집사님, 재정부 일 힘드시죠?” 하고 

물으실 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2012년부터 5년째 섬기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고 항상 재밌

고 즐겁고 쉽게 느껴졌어요. 지난주에 청구한 영수증 체크를 빨

리 발급해 드리는 기쁨도 매우 크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실 때 한 분 한 분께 빨리 처리해 드

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는 힘들어 할 수 있

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교회이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니까 많은 

분이 잘 도와주셔서 어떤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Q. 항상 기쁘게 섬기시면 보람도 배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부탁하시는 일을 해결해 드렸을 때

나 재정부 일은 아니어도 가끔 은행에 가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일을 도와 드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댁으로 찾아

가서 해결해 드리는 일들도 즐거워요. 헌금 내역서 같은 경우도 급

한 분들께는 일터까지 직접 갖다 드렸을 때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

을 보면서 일이 전혀 힘들지 않고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미은행에서 재융자를 했어요. Bank of the West에서 

4.5%(5년 고정)와 5.78% (10년 변동)인 이자율을 한미은행에서

는 3.85%의 저금리로 융자해 줬어요. 한미 은행의 중역들께서 평

소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자기들의 거래처로 삼고 싶어 한다는 말

을 전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LA 한미은행 본사까

지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이며 재정이 튼튼하고 투명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3.85%라는 싼 금리로 재융자를 받게 된 겁니

다. 론을 받을 때가 프로모션 기간이라 신청자가 아주 많았음에도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외부로부터 우리 교

회가 단지 겉모습만 좋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재정 시스템도 건강

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인 모두 하나

님을 선하게 섬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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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정부 섬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 성

도님들께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했어요. 이민 와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재정부에 들어 왔어요. 내가 과

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벌써 5년

째 섬기고 있네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고 부족하

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신 모두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문화라

는 말을 씁니까? 아무튼, 저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부드럽고 사

랑으로 포용하는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

아요. 성도님들은 대개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마누엘 인이면 모두 공감하는 손 목사님의 겸손함과 

따뜻함에서 느끼는 분위기처럼, 헌금 분위기도 아주 깨끗하고, 

부족한 재정부 사역을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좋은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Q. 교회 재정의 올바른 쓰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만, 한미은

행의 융자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 교회규약에 따른 

공식기구인 각 위원회,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 등을 통하여 예

산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지출집행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재

정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동의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의 40% 정

도는 선교와 구제에 쓰이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이나 미자립교회

를 위한 구제사역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저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

리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무너지는 경

우를 많이 보는데 교회 재정은 절대적으로 투명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재정은 매우 건강하고 당회의 결

정 사항도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Q. 이제 끝으로 지난 5년 동안 재정부를 섬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처음 재정부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내일이 제직회인데 

토요일 자정이 되어도 숫자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제직회는 해야 

하고 혼자 맞추려고 해도 전부터 이어진 거라 워낙 많이 안 맞으니

까 큰일 났다 싶었어요. 밤 12시에 재정부 몇 분 집사님께 전화를 드

렸더니 그분들은 물론, 어느 여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까지 모시고 

오셔서 그때부터 양쪽으로 나눠 새벽 3시쯤 작업이 끝났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 정리해서 제직회 때 보고를 잘 끝내고 위기를 극복했을 

때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늦은 밤에 나와 주신 자

체가 너무 고맙고 저의 위기를 구해 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알아서 하겠지’ 하셨으면 그만 일 수도 있는

데 늦은 시간에 오셔서 결국 일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

한지, 그 일을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로 인해 은혜도 많이 

받았고, 재정부 일을 더 잘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고 잊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충성(忠誠)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충성 충(忠), 정성 성(誠): ①마음

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②나라와 임금 등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라 적혀 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쁘게 섬기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

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

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3)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

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취재 김정신 / 사진 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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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릿 파릿 휙휘~~ 
  
		

		        김수연 (중급 2반)

파릿 파릿 파릿 소리가 나네요

바람이 노래를  부르나 봐요

휙 휙 휙 휘~~ 소리가 나네요

나뭇잎이 춤을 추네요

바람에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웁죠?

나뭇잎에 춤이  너무 

예쁘죠?

파릿 파릿 파릿

휙 휙 휘~~

낙엽에게
   
			       백채은 (7학년)

너를 나무의 눈물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햇빛과 맑은 공기를 찌르던 얼룩진 낙엽

칼바람에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더이상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겨울은 언젠간 슬금슬금 다가올 거니까

낙엽이 감추고 있는 바람, 상처, 꽃의 전쟁

이렇게 밝은 발자국은 허공을 밟고 내려가

세상의 어디인가 다시 나타난다

뿌리부터 머리까지 차오르는 희망이 없다면

나무는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무의 눈물이 아니다

너는 동화를 꿈꾼 나무의 날개이다

  바다   
		      이한별 (중급 2반) 

  바다는 넓습니다

  엄마 마음도 넓습니다

  바다 안엔 동물들이랑 식물들이 울면

  바다는 엄마처럼 토닥토닥 달래줍니다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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